
3월 15일(주일) 다락방 나눔지

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?
행19:1-7

마음의 문을 열며
성령의 은혜를 크게 경험 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. 

경배와 찬양
강물같이 흐르는 기쁨(182장) / 내가 매일 기쁘게(191장) /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

말씀 속으로

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?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

까요? 성령에 이끌림이다.‘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?(2절)’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질문이다. 

바울은 왜 이런 물음을 던졌을까? 단편적으로 교회 안에는 성령체험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

지식적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. 이 질문을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답했을까?

 첫째, 성령을 받으라.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던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

례를 받는다. 그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.‘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

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(6-7절)’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

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? 이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참다운 성도들이 되었다. 성령

의 인치심, 성령의 보증이 있는 세례였음을 말한다(엡1:13-14). 성령은 구원을 가능케 하신

다.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(고전12:3). 당신은 믿을 때, 성령을 

받았는가? 

 둘째, 성령을 구하라. 성령 충만(세례)을 받는 것이 아주 어려울까? 만일 그렇다면 성경이 

이걸 말씀하시겠는가?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,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. 아니 반드시 

받아야 한다.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? 1)필요성에 눈 뜨라(실감). 바울도 아볼로를 보면서 느

꼈을 것이다. 아니 바울 자신을 보면 더 절절했을 것이다.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증

명되었다. 2)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라. 오직 이 길 뿐인 줄 알고 기도해야 한다. 

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또한 이와 별 다를 것이 없다. 이것이 없으면 어렵다. 선택 사항이 

아니라 필수다(엡5:18...오직). 반드시 적용하라. 성령을 인정하고 인도를 받으라. 깨어 기도

하라.

적용과 나눔
1. 이번 주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도전받았던 내용은 무엇입니까?

2. 바울사도는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. 나는 언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

받았는지 생각 해 보고 나눠봅시다.

3.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 비결을 정리 해 봅시다.

결단과 사역
1.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,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.

2.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지체가 있는지 살피고 복음을 나눕시다. 


